
북마크 폴더가 뒤엉키기 시작하면 링크는 자원을 넘어 골칫거리가 된다. 나도 예전에는 브라우저 상단에 무작위로

늘어선 아이콘을 스크롤 하다 시간을 허비했다. 업무용 심화 자료, 어학 학습 사이트, 제품 가격 비교 창, 웹툰과 음
악 스트리밍까지 한데 섞여 있었다. 정리 방법을 바꾼 뒤로는 다섯 번의 클릭이 두 번으로 줄었고, 일주일에 최소

30분을 절약한다. 핵심은 테마별, 목적 중심의 링크모음 구조와 사용 습관이다. 이 글은 공부, 쇼핑, 엔터테인먼트

세 가지 축으로 사이트 주소모음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실전 가이드를 담았다. 각 섹션마다 추천 사이트, 쓰임새, 주
의할 점, 그리고 운영 요령을 풀어놓는다. 불필요한 사이트 과잉과 개인정보 새나감, 링크 부패를 피하면서도 쓰기

쉬운 링크모음을 만든다.

먼저 구조를 잡는다: 목적과 빈도로 나누기

사이트 주소모음

링크모음은 폴더 이름만 바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목적, 사용 빈도, 조회 맥락이 구조를 결정한다. 나는 폴더를 세
개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빈도 기준으로 최상단 고정 북마크, 주간 사용, 참고 자료로 나눴다. 주제는 단순히 공
부, 쇼핑, 엔터테인먼트지만, 폴더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그때그때 바뀐다. 학기 초에는 공부 폴더가 더 깊어지고, 연
말 세일 시즌에는 쇼핑이 전면으로 나온다. 이 가변성까지 염두에 두면 운영이 수월하다.

또 하나의 기준은 도착 링크인지 허브 링크인지 구분하는 일이다. 도착 링크는 매일 바로 접속해 특정 기능을 사용

하는 곳, 가령 강의 수강 페이지나 장바구니다. 허브 링크는 카테고리나 검색 결과처럼 출발점 역할을 한다. 허브는

적고, 도착 링크는 목적에 맞춰 선명해야 한다. 브라우저 북마크바에는 도착 링크만, 허브는 폴더 내부로 넣는 방식

이 손에 익으면 훨씬 편하다.

공부: 수강, 탐색, 정리의 삼분법

공부용 링크모음은 수강 플랫폼, 자료 탐색, 정리와 복습 세 덩어리로 나눈다. 각각이 하나의 작은 워크플로를 이룬

다. 경험상 이 흐름이 끊기면 링크는 쌓이기만 하고 쓰이지 않는다.

수강 플랫폼과 입구 정리

신뢰할 만한 수강 플랫폼을 두세 곳으로 제한하면 선택 피로가 줄어든다. 국내 강의라면

EBS(https://www.ebs.co.kr)와 K-MOOC(https://www.kmooc.kr)를 즐겨찾기에 올려두고, 영어권 강의는

Coursera(https://www.coursera.org)나 edX(https://www.edx.org)처럼 대형 플랫폼 한 곳을 두는 편이 낫다. 유료 구
독을 고려한다면 연간 비용 대비 수강 시간, 인증서 필요 여부, 과제 시스템의 성실도까지 보고 고른다. 직무 관련

https://get-talking-smileys.com/%EC%95%88%EC%A0%84%ED%95%9C-%EB%94%94%EC%A7%80%ED%84%B8-%EA%B7%B8%EB%9E%98%ED%94%BD-%EC%A3%BC%EC%86%8C%EB%AA%A8%EC%9D%8C%EC%82%AC%EC%9D%B4%ED%8A%B8-%EC%84%A0%EB%B3%84%EB%B2%95%EA%B3%BC-%EB%AC%B4/


이라면 클래스101이나 패스트캠퍼스처럼 실무 중심 플랫폼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벤트성 할인에 휘둘리면 수강

목록만 길어진다. 내 기준은 한 달에 두 강좌 이상 들을 수 있을 때만 결제한다.

어학 학습에서는 직행 링크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뉴스 청취는 BBC Learning
English(https://www.bbc.co.uk/learningenglish)와 VOA Learning English(https://learningenglish.voanews.com), 단
어장은 Quizlet(https://quizlet.com)로 고정했다. 번역 보조는 Papago(https://papago.naver.com)와
DeepL(https://www.deepl.com/translator)를 나란히 넣고, 긴 문장은 후자, 짧고 맥락이 단순할 때는 전자를 쓴다.
링크 이름을 “번역 - Papago”, “번역 - DeepL”처럼 기능 우선으로 써두면 검색할 때 바로 뜬다.

자료 탐색: 검색 엔진만으론 부족하다

논문과 데이터가 필요한 공부라면 범용 검색보다 전문 데이터베이스 입구를 확보해야 한다. 구글 스칼라

(https://scholar.google.com)는 기본값으로 두고, 분야에 따라 arXiv(https://arxiv.org)나
PubMed(https://pubmed.ncbi.nlm.nih.gov)를 추가한다. 통계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https://kosis.kr), 공공데

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자주 쓴다. 표준과 가이드라인은 ISO나 W3C처럼 원천 기관을 링크로 박아두

면 2차 블로그를 헤맬 이유가 없다. 위키는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를 참고하되, 처음 진입로로만 쓰고 반드시 1차 자
료로 넘어가게 링크를 연쇄 배치한다. 예를 들어 “딥러닝 - arXiv 검색 쿼리”, “딥러닝 - Papers with
Code(https://paperswithcode.com)”처럼 키워드가 박힌 도착 링크는 재사용성이 높다.

뉴스와 칼럼 큐레이션은 RSS가 여전히 강력하다. Inoreader(https://www.inoreader.com)나
Feedly(https://feedly.com)에 즐겨찾기를 연결해 “읽을거리” 허브를 하나 만들고, 이 허브에서만 소비한다. SNS 알
고리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읽을거리 입구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좋다. 정보 과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입구 수
를 줄이는 일이다.

정리와 복습: 메모, 북마크, 버전 관리

공부한 내용을 어디에 쌓고 어떻게 다시 꺼내 쓸지까지 링크모음에 녹여야 한다. 문서형 정리는

Notion(https://www.notion.so)과 Obsidian(https://obsidian.md) 중 하나로 통일하고, 인용과 참고문헌은

Zotero(https://www.zotero.org)로 분리한다. 이때 Notion에는 개요와 과제, Obsidian에는 개념 노트와 스니펫을 넣
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링크로는 “메모 - Notion 데일리”, “자료 - Zotero 라이브러리”처럼 고정 진입로만

올려둔다. 편집 중인 문서의 세부 링크를 북마크에 무분별하게 추가하면 폴더가 곧 잡동사니가 된다.

코딩 공부라면 GitHub(https://github.com)과 Stack Overflow(https://stackoverflow.com)를 고정하고, 중요한 레포

지토리는 스타와 워치로 관리한다. 여기서도 허브와 도착 링크를 구분한다. “내 레포 전체”는 허브라 폴더 안으로,
“이번 주 과제 레포 이슈”처럼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링크만 상단에 놓는다.



공부 폴더 운영의 작은 루틴

나는 일요일 밤에 10분 정도 공부 폴더를 훑는다. 지난주에 쓰지 않은 도착 링크를 임시 보관 폴더로 내려놓고, 새
로 자주 쓰게 된 링크를 북마크바로 올린다. 이 작은 순환으로 링크 신선도가 유지된다. 한 달에 한 번은 허브 링크

도 점검한다. 죽은 링크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체 링크를 찾는 김에 관련 폴더를 통째로 재배

치한다. 마찰을 줄이는 데 가장 잘 듣는 약은 신선도다.

쇼핑: 가격, 신뢰, 사후지원의 삼각형

쇼핑 링크모음은 충동구매 억제와 예산 관리에 직결된다. 링크를 잘 모아두면 평균 구매 단가가 10에서 20퍼센트

내려간다. 광고로 유입되는 대신 스스로 검증된 입구로만 들어가는 습관이 쌓이면 체감 차이가 크다.

가격 비교와 추적

국내 제품은 다나와(https://www.danawa.com)와 네이버쇼핑(https://shopping.naver.com) 가격비교가 기본이다.
다나와는 PC 부품과 가전처럼 사양 비교가 중요한 카테고리에 강하다. 필터링과 히스토리가 세밀하고, 스펙 표가

표준화되어 있어 초보자도 사양 차이를 이해하기 쉽다. 네이버쇼핑은 리뷰 풀과 스토어 연동이 넓다. 다만 체험단

리뷰 비율이 높은 상품은 리뷰 신뢰도를 낮춰 봐야 한다. 둘 다 링크 제목에 카테고리와 기준을 써두면 편하다. “가
격비교 - 공기청정기 40m² 이상”, “가격비교 - 14인치 노트북 1.3kg 이하” 같은 식이다.

해외 구매는 아마존 가격 추적에 CamelCamelCamel(https://camelcamelcamel.com)을 잇고, 알리익스프레스는

Keepa 대안이 부족해 수동 기록을 병행한다. 가격 알림은 메일 대신 앱 푸시로 받는 편이 반응 속도가 빠르다. 환율

이 구매 타이밍에 미치는 영향도 링크 옆에 메모로 남겨둔다. 달러 강세 구간에는 대체재를 국내로 틀거나, 배송비

포함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리뷰의 노이즈 줄이기

리뷰는 많을수록 좋지 않다. 체험단이 다수인 상품은 4.8점이라도 구매 후 불만족 비율이 더 높다. 반대로 4.3점인

데 사진 없는 1점 리뷰가 몰려 있는 상품은 배송 지연이나 포장 이슈일 뿐 제품 결함이 아닐 수 있다. 링크모음에는

공식 매뉴얼이나 커뮤니티 스레드도 같이 넣는다. 예를 들어 로봇청소기를 산다면 제조사 FAQ, 펌웨어 업데이트

페이지, 사용자 카페나 레딧 스레드까지 세트를 묶는다. 이 세트 링크는 구매 직후부터 A/S 기간까지 계속 쓰인다.

신뢰와 보증, 판매처 선택

쇼핑 링크모음이 유용하려면, 가격보다 판매처의 신뢰를 빠르게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 공식 스토어, 인증 리셀

러, 카드사 제휴몰은 가격이 조금 높아도 환불과 보증에서 시간을 절약한다. 특히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고
가 전자는 배대지 경유보다 국내 정식 유통을 선호한다. 경험상 고장 확률이 낮아도 한번 걸리면 왕복 3주, 비용 수
십만 원이 날아간다. 링크 이름에 “정발” “리퍼” “병행” 표시를 명확히 붙이면 어떤 경로로 샀는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생활용품은 쿠팡(https://www.coupang.com), 11번가(https://www.11st.co.kr), G마켓(https://www.gmarket.co.kr)처
럼 배송 인프라가 탄탄한 곳을 상단에 고정한다. 급할수록 출고 속도가 체감된다. 농수산물은 산지 직송 스토어를

구독해 시즌별로 묶음 구매를 한다. 즐겨찾기에서 시즌이 지난 스토어는 폴더 아래로 내려 저장해두고, 다음 시즌

에 다시 올린다. 이런 계절 회전은 생각보다 지갑을 지켜준다.

예산과 위시리스트, 지연구매

나는 쇼핑 폴더 최상단에 위시리스트 도큐먼트를 놓는다. 링크는 Notion의 “쇼핑 - 대기목록” 페이지로 이어진다.
항목마다 목표 가격, 현 가격, 대안, 기한을 적어둔다. 목표 가격은 과거 최저가에서 5에서 10퍼센트 더 낮게 잡는

다. 이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규율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다. 세일 시즌, 브랜드 데이,
카드 청구 할인, 적립률 차이 같은 예외 조건도 적어둔다. 기록이 쌓이면 판단 근거가 명확해진다.



엔터테인먼트: 합법, 가볍게, 오래 즐기기

엔터테인먼트 링크모음은 쉽게 비대해진다. 동영상, 음악, 웹툰, 커뮤니티, 게임 런처까지 각자 세계가 넓기 때문이

다. 내가 택한 기준은 세 가지다. 합법 플랫폼, 즉시 재생 입구, 그리고 피로도를 낮추는 최소한의 선택지.

동영상과 라이브

유튜브(https://www.youtube.com)와 넷플릭스(https://www.netflix.com)는 설명이 필요 없다. 여기에 티빙

(https://www.tving.com), 웨이브(https://www.wavve.com), 왓챠(https://www.watcha.com)처럼 국내 플랫폼을 섞는

다. 계정 공유나 동시접속 규정은 플랫폼마다 다르니 북마크에는 가족 그룹, 프로필 전환 링크까지 넣어 놓는다. 스
트리밍에서 시간을 절약하려면, 시청 대기열을 외부 도구가 아니라 플랫폼 내부 “나중에 볼 동영상”이나 “시청목

록”으로 통일한다. 외부 큐레이션이 멋져 보여도 실제 재생은 플랫폼 내부에서 클릭 한 번 더 들기 마련이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트위치(https://www.twitch.tv)와 아프리카TV(https://www.afreecatv.com)를 쓰되, 즐겨찾기는

채널 개수에 엄격하다. 5개를 넘기면 시청 품질이 떨어진다. 스포츠는 네이버 스포츠의 중계 허브를 고정하고, 리
그 공식 홈페이지를 함께 둔다. 합법 중계가 막히는 리그는 하이라이트와 기록 페이지를 링크로 보완한다. 불법 스
트리밍 링크는 북마크에 들어오면 금세 생활 루틴을 무너뜨린다. 광고와 악성코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음악과 팟캐스트

음악은 멜론(https://www.melon.com)이나 지니(https://www.genie.co.kr), 벅스(https://music.bugs.co.kr)처럼 국내

서비스와 스포티파이(https://www.spotify.com) 중 한 곳만 메인으로 둔다. 라이브러리 분산을 줄이는 게 목표다.
스포티파이를 쓴다면 Last.fm(https://www.last.fm) 스크로블링과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보조 링크로 묶는다. 플러그

인과 자동화는 매력적이지만, 트랙 식별이 꼬이면 평소 취향과 전혀 다른 추천이 늘어난다. 음악 취향은 추적의 정
확도가 생명이다.

팟캐스트는 플랫폼 간 갭이 크지 않다. 애플 팟캐스트와 스포티파이, 팟빵(https://www.podbbang.com) 가운데 인
터페이스가 손에 맞는 것을 고른다. 나는 주로 산책할 때 듣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그 링크

를 데스크톱 즐겨찾기로 올려뒀다. 데스크톱에서 선택하고 모바일에서 재생하는 흐름을 바꾸면 감상 시간이 늘어

난다.

무료웹툰, 합법 플랫폼 중심으로

무료웹툰은 꼭 합법 플랫폼 중심으로 묶는다. 네이버웹툰(https://comic.naver.com), 카카오웹툰

(https://webtoon.kakao.com), 다음웹툰의 유산을 잇는 카카오페이지(https://page.kakao.com)까지 국내 대형 플랫

폼이 정석이다. 각 플랫폼은 요일 연재 무료분, 기다리면 무료, 이벤트 기간 무료 공개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 링크

모음에는 “요일 - 화요 작품”처럼 바로 도착 링크로 달아두면 출퇴근 시간 15분을 알차게 쓴다. 레진코믹스

(https://www.lezhin.com)처럼 일부 무료 회차와 유료 회차가 섞인 플랫폼도, 무료 공개 범위를 정리해두면 소비 패
턴이 깔끔해진다. 해외 플랫폼으로는 Webtoon(https://www.webtoons.com/en) 글로벌 버전이 접근성이 좋다. 합
법적 무료 제공 범위가 플랫폼 공지에 명확히 적혀 있으니, 이벤트성 무료를 놓치지 않으려면 공지 링크를 즐겨찾

기에 포함한다.

사이트 주소모음이나 링크모음 글을 찾아다니다 보면 의심스러운 무료웹툰 링크가 섞여 들어오기도 한다. 이 경우

북마크를 만들지 말고, 브라우저 보안 경고와 도메인 철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의심스러운 단축 URL, 상식

밖의 도메인 접미사, 과도한 팝업 광고는 위험 신호다. 합법 플랫폼만 이용해도 무료 즐길 거리는 충분하다.

게임과 커뮤니티

게임은 런처 중심으로 구성한다. 스팀(https://store.steampowered.com), 에픽게임즈 스토어

(https://store.epicgames.com), 배틀넷(https://www.battle.net) 같은 런처와, 플레이 리포트나 할인 정보를 주는

gg.deals(https://gg.deals) 같은 허브를 함께 둔다. 할인 알림을 켜두면 구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단, 무료 배포



링크를 무작정 추가하다 보면 게임 라이브러리가 거품처럼 부풀고 오히려 막상 게임을 고르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내가 정한 규칙은, 관심 목록에 한 달간 유지된 게임만 구매한다는 것. 링크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이상 클릭하지 않
은 무료 배포 링크는 비우는 편이다.

커뮤니티는 레딧(https://www.reddit.com)과 클리앙, 루리웹, 디시인사이드처럼 국내 포럼을 몇 개 고른다. 건강한

토론 문화가 유지되는 보드만 북마크하고, 과열되기 쉬운 이슈 보드는 허브로만 접근한다. 커뮤니티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직접 들어가기보다 주간 요약을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하나 링크해두면 정보의 질이 올라간다.

링크모음을 오래 쓰는 운영 요령

링크 자체도 자산이지만, 이를 움직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몇 가지 운영 원칙을 지키면 링크모음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쌓인다.

주간 15분 점검: 새로 추가된 링크는 임시 폴더에 담아두고, 2주 연속 사용된 것만 본 폴더로 승격한다. 반대로

3주 연속 미사용이면 아카이브 폴더로 내린다.

명명 규칙 통일: “기능 - 플랫폼 - 세부” 순서로 이름을 짓는다. 예) “번역 - DeepL - 브라우저”, “가격비교 - 다나

와 - 노트북 14인치”.

중복 제거: 같은 기능의 링크가 두 개 생기면, 더 자주 쓰는 한 개만 남긴다. 허브는 적게, 도착 링크는 선명하게.

디바이스 동기화: 크롬, 사파리, 엣지 등 브라우저 동기화를 켜고, 모바일과 데스크톱의 폴더 구조를 일치시킨

다. 이동 중에도 같은 입구를 쓴다.

개인정보 점검: 쇼핑, 엔터테인먼트 로그인 페이지는 자동 로그인을 남발하지 않는다. 2단계 인증 설정 링크도

폴더에 포함시켜 보안을 생활화한다.

이 다섯 가지는 링크가 늘어도 폴더가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 준다.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예외는 과감히 기록

한다. 예외가 쌓이면 규칙을 바꾸는 시점을 알 수 있다.

사례로 보는 카테고리별 링크 배치

나의 현재 북마크바에는 도착 링크가 8개뿐이다. 공부에서 3개, 쇼핑 3개, 엔터테인먼트 2개다. 공부는 “메모 -
Notion 데일리”, “논문 - 구글 스칼라”, “번역 - DeepL”이 상단에 위치한다. 쇼핑은 “가격비교 - 다나와 - 노트북 14
인치”, “위시리스트 - Notion”, “쿠팡 새벽배송”. 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구독함”, “네이버웹툰 - 화요일”. 이 기본

세트로 하루를 굴리고, 나머지는 폴더 클릭 1, 2회로 들어간다.

한번은 노트북을 바꾸려고 3주간 링크모음을 돌렸다. 첫 주에는 후보 스펙 표를 만들어 다나와 정렬 조건을 저장했

고, 두 번째 주에는 리뷰 영상 재생목록을 유튜브에 묶었다. 세 번째 주에 CamelCamelCamel 알람이 울렸을 때 바
로 구매하지 않고 배송, A/S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 링크를 다시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목표가보다 8퍼센트 높은 가
격에 샀지만, 키보드 레이아웃과 서비스 망을 고려하면 그 결정이 옳았다. 기록과 링크가 있었기에 망설임이 줄어

들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한동안 무료웹툰 링크가 불어나 피로가 왔다. 요일별로 플랫폼을 이리저리 오가다 보면, 구
독 중인 영상과 음악이 밀린다. 그래서 요일 기준으로 3개 작품만 북마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즌” 폴더로 내렸

다. 반 년쯤 지나 꺼내 보니, 보고 싶지 않은 작품이 절반이었다. 링크가 조금 비워진 자리에서 오히려 감상 시간이

늘었다.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 즐거움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체감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광고의 문제

링크모음이 익숙해지면 무심코 클릭하는 일이 잦아진다. 특히 쇼핑 쿠폰 링크나 엔터테인먼트 재생 링크는 피싱과

광고 유도에 취약하다. 다음의 단계를 습관으로 만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도메인 점검 습관: 북마크 추가 전후로 도메인 철자, HTTPS, 공식 인증 배지를 확인한다. 비슷한 철자의 피싱 도
메인은 생각보다 흔하다.

광고 차단과 스크립트 제한: uBlock Origin 같은 광고 차단 확장과 브라우저 추적 방지 설정을 기본값으로 둔
다. 다만 결제 페이지, 동영상 플랫폼처럼 기능이 깨지는 곳은 예외 리스트를 관리한다.

단축 URL 해제: 단축 링크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원본 주소를 확인하고 북마크한다. 단축 URL 자체를 북마

크에 두지 않는다.

로그인 분리: 업무, 개인, 금융 계정은 브라우저 프로필이나 컨테이너 탭으로 분리해 둔다. 링크도 프로필별 폴
더로 나눈다.

링크를 모으는 행위가 곧 신원, 관심사, 소비 패턴의 기록이 된다. 브라우저 프로필 암호, 동기화 계정의 2단계 인
증,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같은 기본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화, 얼마나 어디까지

링크모음은 자동화로 편해질 수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통제력을 잃는다. 가격 알림, RSS 읽기, 유튜브 재생목록 동
기화 같은 자동화는 이득이 크다. 그러나 자동 태그, 대량 북마크 수집, 추천 링크 자동 추가는 품질을 떨어뜨린다.
내가 정한 기준은, 자동화가 클릭 수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원천만 다루며, 결과가 즉시 검증 가능할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화를 껐다. 덕분에 링크 수는 늘지 않고, 쓰는 링크만 남는다.

자동화의 좋은 예는, 국문 논문 키워드로 구글 스칼라에 알림을 걸어두고 메일이 오면 해당 검색 쿼리 링크를 업데

이트하는 방식이다. 나쁜 예는, 북마크 수집 확장이 추천하는 인기 링크를 매일 추가하는 것이다. 전자는 코스트 대
비 이득이 명확하지만, 후자는 소음만 만든다.

링크모음과 시간관리의 접점

대부분의 사람은 링크를 열어보는 데서 시간을 쓴다. 실제로 학습 1시간 중 링크 전환과 검색 대체에 10에서 15분
이 사라진다. 익숙한 입구 몇 개를 고정해두면 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링크모음이 일정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공부 섹션의 노션 데일리 페이지, 쇼핑 섹션의 위시리스트, 엔터테인먼트 섹션의 재
생목록, 이 세 가지만 시간표에 박제하고, 나머지는 링크모음이 보조한다. 본말이 전도되면 링크를 손보느라 하루

가 간다.

나는 포모도로 타이머 한 사이클이 끝날 때만 엔터테인먼트 폴더를 열 수 있도록 스스로 규칙을 걸어뒀다. 브라우

저 확장이나 포커스 앱을 쓰면 강제력이 생긴다. 쇼핑 폴더는 평일 밤 10시 이후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피곤한 시
간대의 구매는 후회 확률이 올라간다. 사소한 규칙이지만 체감 효과가 큼을 여러 번 느꼈다.

링크모음을 처음 만드는 사람을 위한 간단한 출발 가이드

처음 링크모음을 정비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짧은 단계만 밟아도 금세 정돈된다.

현재 북마크를 비우지 말고, 루트에 “0_임시” 폴더를 만들어 몽땅 옮긴다. 북마크바는 완전히 빈 상태에서 시작

한다.

공부, 쇼핑, 엔터테인먼트 폴더를 만들고, 각 폴더에 도착 링크 3개만 추가한다. 일주일 동안 이 9개만 쓴다.

일주일 뒤 “0_임시”에서 정말 필요한 링크를 각 폴더 허브로 옮기고, 나머지는 아카이브로 보낸다.

링크 이름 규칙을 정하고 일괄 변경한다. 기능, 플랫폼, 세부 순서가 기억하기 쉽다.

동기화와 2단계 인증을 설정해 어디서든 같은 폴더를 쓴다.

이 다섯 단계면 첫 주만에 작동하는 링크모음이 탄생한다. 이후에는 주간 점검 루틴만 지키면 된다.



마치며: 링크는 생활의 징검다리

링크모음은 성격을 닮는다. 수집벽이 강하면 폴더가 비대해지고,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도착 링크 하나 추가하는 데
도 망설이게 된다. 공부, 쇼핑, 엔터테인먼트라는 큰 갈래 아래에서 기능 중심, 도착 링크 중심으로 가볍게 운영해

보자. 사이트 주소모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딱 맞는 링크가 제자리에서 빛날 때 가치가 생긴다.
무료웹툰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도 합법 플랫폼을 중심으로 꾸리면 즐길 거리가 줄지 않는다.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원하는 곳에 닿는 만족감은 작은 성취감을 준다. 이 성취감이 쌓일수록, 링크모음은 단순한 목록을 넘어 일상

의 리듬을 만든다.

정리의 끝은 비움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다. 오늘 북마크바에 도착 링크 세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폴더 안으로

넣어 보자. 내일 아침 클릭이 가벼워질 것이다.


